
제주시에서 사는 직장인 강모

(44)씨는 5월 마지막 황금연휴인

대체공휴일이 적용된 부처님오신날

연휴 기간(27~29일)에 가족과 함께

서울 나들이를 가려고 항공권을 알

아보다가 혀를 내둘렀다. 일반 운

임 항공권은 둘째치고 그나마 남아

있는 할인 운임 항공권 가격도 만

만치 않았기 때문이다. 26일 금요일

저녁이나 27일 토요일 오전시간대

에 제주발 김포행 항공권이 할인운

임으로 예매해도 편도 9만~10만원

대였다. 28일 일요일 저녁이나 29일

월요일 오후시간대에 김포에서 제

주로 돌아오는 항공권 가격을 확인

해보니 할인운임이 편도 6만~9만원

대였다. 강씨는 네 식구가 가려면

왕복 항공권만 70만~80만원 정도

예상해야 한다 며 5월이 여행하기

에도 좋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

남겨주고 싶어 도외 여행을 계획하

고 있지만, 항공권 가격에서부터

고민이 된다 고 전했다.

이달 마지막 황금연휴를 비롯해

주말에 높은 항공권 가격으로 제주

에 오려는 관광객과 다른 지역으로

뭍나들이를 가려는 도민들의 부담

은 여전히 크다.

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체공휴

일이 적용된 부처님오신날 연휴인

27일부터 29일까지 항공권 예약율

이 현재 70~80%에 달한다. 특히 김

포발 제주행 노선은 금 토요일, 제

주행 김포발 노선은 일 월요일 등

선호시간대 원하는 좌석을 찾기가

어려운 상태다. 특가나 할인 운임

좌석은 대부분 매진됐고 좌석이 남

아있더라도 편도 기준 9만원대 안

팎, 일반 운임 좌석은 편도 기준 10

만원 안팎이다. 이는 기본운임에

유류할증료(9900원)와 공항시설 사

용료(4000원)가 포함된 총액이다.

항공권 가격은 공급과 수요, 구

매 시기, 선호 시간, 잔여 좌석 등

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는데, 여

전히 가격이 높은 수준인 이유는

늘어난 여행 수요가 영향이 크다.

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

주공항 항공수송 실적 자료에 따

르면 1~3월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

편수와 공급좌석은 3만9987편 749

만4231석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에

견줘 각 3.9%(1635편), 6.0%(47만

9785석) 감소했다. 반면 국내선을

이용한 여객수는 678만9926명으로

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0%(13만

3632명) 증가했다.

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~

3월과 비교하면 국내선 운항편수와

공급좌석은 7.4%(2762편), 5.1%

(36만5010석) 증가했다. 이용객 수

는 5.2%(33만4666명) 감소했다.

이달 근로자의날, 어린이날, 부

처님오신날 등 세번의 황금연휴가

이어졌고, 앞으로 6월 현충일 연휴

를 비롯해 여름 여행 성수기가 이

어질 예정이어서 항공권 가격이 쉽

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. 항공

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여름까지

여행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

예상되면서 이런 추세는 이어질

것 이라고 말했다. 박소정기자

고금리 기조에 앞으로의 주택 가격

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지역

의 올해 1분기 생애 첫 주택 매수

자가 작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

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.

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

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제주지역

의 전국 생애 처음 집합건물 매수

자는 673명으로 작년 동기

(1024명) 대비 34.3% 감소했다. 이

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

년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.

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중 구

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

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아파트,

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을

말한다.

1분기 기준 도내 생애 첫 주택

매수자는 ▷2010년 1146명 ▷2011

년 1958명 ▷2012년 1226명 ▷2013

년 1410명 ▷2014년 1427명 ▷2015

년 1843명 ▷2016년 1504명 ▷2017

년 1812명 ▷2018년 1370명 ▷2019

년 933명 ▷2020년 1034명 ▷2021

년 1581명으로 1000명 미만인 해는

올해와 2019년 두 해 뿐이다.

올해 연령대별 생애 첫 주택 매

수자는 30대가 291명으로 가장 많

았다. 이어 40대(160명), 19~29세

(95명), 50대(91명), 60대(30명),

70세 이상(6명) 순으로 집계됐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대만의 인기 유튜버가 지난해 촬영

한 제주투어 영상이 인기몰이를 하

면서 대만 현지에서 제주 여행상품

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.

8일 제주관광공사(사장 고은숙)

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만의 유

명 유튜버인 차이아까(구독자 159

만명) 팀을 제주로 초청해 팸투어

를 진행한 가운데, 당시 촬영한 제

주투어 영상의 조회수가 190만뷰

이상을 기록, 대만 유튜브 채널에

서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.

지난해 겨울 제주를 찾은 차이아

까 팀은 제주의 유명 리조트에 머

물며 대만에서 볼 수 없는 눈꽃 구

경과 함께 원도심 맛집 투어와 쇼

핑, 공연 관람, 테마파크 체험 등 4

박 5일의 여행을 즐기고 돌아갔다.

해당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끌자

대만의 한 여행사에서는 차이아까

팀이 다녀간 동일한 코스로 제주

관광 상품을 구성해 올해 3월 출시

했다.

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

준 제주를 방문한 대만 방문객은 8

만7981명이었으나, 코로나 팬데믹

으로 직항노선이 중단된 이후 3년

가까이 교류가 끊어진 바 있다. 이

후 지난해 11월과 12월 대만타이거

항공과 국내 티웨이항공이 각각

직항노선 운항을 재개하면서 올해

들어 4월 말까지 1만4000명 이상의

대만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고

있다.

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대만지

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

홍보 확대를 위해 현지 박람회, 항

공사 공동 마케팅 등 제주 관광의

활력을 불어 놓기 위한 노력을 지

속하겠다 고 말했다. 박소정기자

올해 1분기 제주지역의 주택과 토

지에 대한 제주도외 거주자(외지

인) 매입 비중이 1년 전보다 감소

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저금리 기조

와 맞물려 부동산 비규제지역인 제

주에 쏠렸던 외지인들의 관심이 정

부가 지난해 말 전국 대부분의 지

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 완화하면서

상대적으로 시들해지고, 고금리로

인한 금융비용 부담도 영향을 미치

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
8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

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제주에서 매

매거래된 주택 1665건 중 외지인의

매입 비중은 25.0%(417건)로 나타

났다. 월별로는 1월 31.8%, 2월 20.4

%, 3월 23.9%다.

외지인의 도내 주택 매입이 활발

했던 2022년 1분기 28.1%(2436건

중 684건), 2021년 27.3%(3193건 중

871건)에 견주면 제주 부동산에 대

한 수요가 전같지 않음을 보여준다.

특히 저금리 시기에 외지인의 주

택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서귀

포시 지역에선 올해 1분기 매입 비

중이 37.3%(523건 중 195건)로

2022년(44.6%) 대비 7.3%포인트(p

)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. 서귀포

시 지역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

내 국제학교 재학생 수요를 겨냥해

대정 안덕을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

많이 이뤄졌는데, 미분양이 상당수

발생하면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낮

아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.

토지의 외지인 매입 비중도 상황

은 비슷했다. 올해 1분기 매매거래

된 도내 토지 4561건 중 외지인이

사들인 비중은 30.0%(1367건)로 나

타났다. 앞서 2022년 33.7%(6290건

중 2119건), 2021년 34.4%(7358건

중 2530건)에 견주면 비중이 축소

됐다.

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제주지역

부동산을 매입하는 외지인은 시세

차익을 기대하고 투자 개념으로 접

근하는 이들이 많은데, 지금은 시

장 상황이 불확실해 관망하는 것으

로 보인다 고 말했다. 문미숙기자

8일
코스피지수 2513.21

+12.27
▲ 코스닥지수 842.28

-2.78
▼ 유가(WTI, 달러) 71.34

+2.78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44.62 1298.38 1EUR 1488.50 1430.42

100 998.19 963.87 1CNY 200.49 181.41

2023년 5월 9일 화요일6 경 제

마늘 수확 8일 본격 마늘 수확철을 맞아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한 농경지에서 노부부가 마늘 뽑기 작업을 하고 있다. 강희만기자

비싼 제주 비행기표 이유 있었네


